
일본 화학기업 2002년 안정성장
석유화학은 고부가화로 성장 돌파구 … Mitsui는 매출 1조엔 상회

일본 화학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사한 2002년 상반기(2002년 4-9월) 경 실적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형 화학기업들

은 Monomer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인 석유화학부문과 기능성 화학제품 및 정보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관련부

문에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감축과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경상이익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2002년 상반기의 호조가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 화학기업 중 주택 관련부문이 부진했던 Asahi Kasei를 제외하고 대부분 플러스 수익을 올렸고, 석유화

학부문은 수량․가격 양면의 호전이 매출을 끌어올렸으며, 정보전자 관련부문도 매출이 확대됐다. 업․경상

손익에서도 의약품 가격하락의 향을 받은 Sumitomo Chemical를 제외하소서는 모두 2001년 수준을 웃돌았

다.

Mitsubishi Chemical은 석유화학 및 정보전자를 중심으로 합리화를 진행시키고 있고, Mitsui Chemicals은 

기초화학제품인 기능성 수지가 상승세를 보이며 수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Asahi Kasei는 퇴직급부

(退職給付) 회계부문을 일괄상각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석유화학부문의 매출액 업이익률은 Mitsui Chemicals이 5%대를 넘었는데 2002년 전체적으로는 5.8%로 더

욱 상승하고, 기초화학제품의 매출액 업이익률도 2.7%로 연간으로는 4.7%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sahi Kasei도 상반기에 매출액 업이익률이 4.3% 증가해 연간 5%대의 성장하고, Tosoh는 상반기 3.8% 

증가해 연간 4.9%에 달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osoh는 기초부문도 상반기에 1.9% 증가해 연간으로는 4.8%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화학기업의 업실적(2002.1H)                                           (단위: 억엔, %)

구  분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월 자본재 연구개발비 FCF* 금융수지 설비투자

Mitsubishi Chemical

9,075

(8.3)

317

(흑자전환)

89

(흑자전환)
9,924 455 367 ▽58 441

18,600 650 180 940 950

Sumitomo Chemical

5,316

(6.3)

321

(▽2.1)

155

(▽6.8)
4,614 336 311 ▽21 428

10,900 680 350 4,770 735 200 ▽60 1,500

Mitsui Chemicals

5,026

(3.5)

176

(70.0)

129

(364.8)
5,703 186 585 ▽39 367

10,400 560 280 380 700

Asahi Kasei

5,774

(▽3.8)

209

(1.5)

▽402

(-)
3,504 243 ▽11 ▽17 328

12,000 450 ▽460 3,500 500 ▽38 790

Tosoh

2,221

(9.5)

70

(42.1)

15

(221.7)
3,164 53 182 ▽26 61

4,600 190 60 3,050 105 130

† FCF=Free Cash Flow, 업실적 하단은 연간 예상 증감률

Mitsubishi Chemical은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매출액 업이익률이 2% 증가했고, 연평균 증



가율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umitomo Chemical은 2001년의 업손실에서 2002년 상반기에는 2%대로 회복했다. 기초화학제품은 1%에

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연간으로는 1.7% 신장하고, 농화학제품 부문은 연간 12%대 증

가가 추정되고 있다.

일본 화학기업의 업실적 현황(2002..4-9)

                               (단위: 10억엔, %)

구  분 판매액 증감률 수익 증감률

Mitsubishi Chemical 907.5 8.8 8.9

Asahi Kasei 577.4 ▽3.8 -40.3

Sumitomo Chemical 531.6 6.3 15.5 ▽6.8

Mitsui Chemicals 502.6 3.5 12.9 364.8
Toray 498.5 ▽3.8 1.3 2.6
DIC 486.8 ▽1.1 5.4 88.6

Teijin 435.6 ▽4.5 -1.1

Shin-Etsu Chemical 396.7 0.2 37.0 7.0

Showa Denko 328.7 ▽11.9 10.2

Tosoh 222.1 9.5 1.5 22.0

Mitsubishi Chemical은 조기퇴직금 일시지급 및 고정자산 정리손실 등으로 약 250억엔의 특별손실이 예상되

고 있지만 당기손익은 크게 개선됐다.

Sumitomo Chemical은 석유화학 부문의 회복이 정보전자 부문의 적자가 해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ROE는 2001년보다 1%p 상승한 7.7%로 추정되고 있다.

상반기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과거 최고를 기록한 Mitsui Chemicals은 하반기도 계속 호조를 보여 2002년 

매출이 1조엔 대를 크게 넘어 과거 최고의 업실적을 기록했다.

Asahi Kasei도 화학사업 및 전자소재 업이 호조를 보여 경상이익이 증가하고, Tosoh는 전체 사업부문의 

상승세가 예상돼 업이익이 약 100억엔 증가한 260억엔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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